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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mpowerment in nurses through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meta-analysis. 23 studies were collected through a systematic 

process of using several databases such as NDSL, DBPIA, and KISS. Keywords included ‘nurse’, 

‘empowerment’, and ‘correlation’ and the reviewed articles were published from 2002 to 2017. In 

order to estimate the effect size of correlation between empowerment, 3 variable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nursing performance) were considered. Using the R program, 

meta-analysis was calculated by using random effects model, and effect sizes on three types were 

estimated. As the result, it was found, first, the effect size of correlation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empowerment is .50. Second, the effect size of correlation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mpowerment is .45. Third, for the nursing performance and empowerment relationship, the effect of 

correlation is 0.50. Also, Egger’s regression test, fail-safe N, trim-and-fill test, and funnel plot were 

showed to evaluate the results. These results highlights the need for appropriate polici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nursing 

performance in nurses.

▸Keyword: Meta analysi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nursing performance

I. Introduction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사전적 의미는 권한부여, 능력개

발, 가능성부여, 허락이라 알려져 있으며, 공식적 의미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주는 방법과 연관되어 있다 [1].  이는 

조직의 구성원 또는 관리자에게 연관된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이

며, 이에 대한 책임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으로, 임파워

먼트가 높을수록 직무에 대한 목표달성이 보다 더 쉬워질 것이라 

알려져 있다 [2]. 특히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임파워먼트의 증대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을 증가시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병원구성원들 

중 간호사의 경우 병원조직 인력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병원의 

생산성 및 질적 수준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3]. 그러나, 간호사들은 업무의 특성상 병원이 요구하는 새로운 

업무의 지식 또는 정보를 습득해야하고,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

스 및 소진 등의 이유로 국내 간호사의 이직률은 2015년 평균 12.4% 

이며,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33.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4].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병원조직 및 간호조직의 효율성 

및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간호사의 임파워먼트가 중요시 되고 

있다[3-4]. 최근 간호사에 대한 임파워먼트 관련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련 요인으로 크게 조직몰입 

(organizational commitment), 직무만족 (job satisfaction), 간호

업무성과 (nursing performance), 이직의도 (turnover intention), 

직무소진 (job burnout)  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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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 간호업무성과와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확

인하려고 한다. 

조직몰입은 현재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성향으로, 

현재 조직에 일체감을 가지고 몰두하여 애착심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5]. 조직몰입은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첫째로 

조직에 대한 애착을 의미하는 정서적 몰입, 둘째로, 조직을 떠날 

때 감수하는 비용인식을 의미하는 지속적 몰입, 셋째로, 조직에 

남아 있어야 하는 의무감을 의미하는 규범적 몰입으로 구분한다 

[6-7]. 

직무만족은 개인의 직무경험 또는 직무평가 시 얻는 긍정적 

감정상태 또는 유연함을 의미하며,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본인의 

업무에 대한 긍정적 태도뿐만이 아니라 환자간호와 같은 질적향상

에도 영향을 주어, 결국에는 조직 내 의사소통을 증대시키고 이직률

을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간호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8].  

간호업무성과는 피대상자인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

의 직무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의미하며, 

이는 병원조직 발전의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8-9]. 간호업무

성과는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하는데, 개인적 특성으

로는 감성역량(emotional compete nce) 이 있으며, 환경적 특성은 

직무만족, 사회적지지, 직무배태성, 간호근무환경, 자아탄력성 등

이 제안되었다 [9].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파워먼트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무

만족, 조직몰입, 간호업무성과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정(+)

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간호사의 임파워먼트의 관련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를 대상으로 임파워먼트의 관련요인들에 대한 체계적 고찰 및 이에 

대한 정량적 분석방법으로 메타분석(meta-analysis)을 적용하여 

추후 간호사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를 도출하고자 한다. 

메타분석은 활용가능한 연구들의 제한점 및 장점에 기초하여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메타분석 적용 

시 모수를 정확하게 추정하며, 다중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가능하며,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오류 및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10-11]. 

본 연구는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연관 변인들을 문헌고찰하여, 

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임파워먼트와 설정된 

각 변인에 미치는 관계의 크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분석대상 논문들을 수집 및 선별하고, 

이에 대한 특성을 파악한다

•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효과크기 (effect si ze)를 

산출한다

• 산출된 효과크기의 이질성을 확인하고, 조절변수 (출판년도)에 

대한 각 관계 유형별 효과크기의 영향력 여부를 확인한다. 

II. Material and Methods

1. Data Collection and Selection

본 연구는 2002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까지 국내에서 발

표된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연구물 중 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

물 (KCI 등재후보/등재 학술지)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학술대회 발표 및 석/박사 학위논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자료수집을 위한 온라인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과학기술정

보 통합서비스(NDSL),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 정보서

비스 (DBPIA), 한국학술정보원 (KISS)를 활용하여 분석대상 

논문을 검색하였다. 주제어를 ‘간호사’, ‘임파워먼트’, ‘상관’ 으

로 검색하여 1차로 800편을 수집하였다. 여기에서 학위논문 

23편, 연구보고서 1편을 제외한 776편이 1차로 선정된 논문들

이다. 이후 연구목적과 관련없는 논문 706편, 간호사와 관련되

지 않는 논문 22편, 중복된 연구논문 8편, 학술대회발표논문 

18편을 제외한 29편이 2차로 선정하였다. 이후 간호사 임파워

먼트와 관련된 변인들에 대하여 상관계수값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상관계수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평균, 표준편차, 검정통계

량, p-값 등이 제시되지 않은 논문 7편을 제외하였다. 이와 같

은 방법으로 분석대상 논문을 고찰한 결과, 23편의 논문이 선

택되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12-33]. 

논문선정에 대한 절차는 Fig 1.에 제시하였으며, 선정기준은 

PICOS (population or participation, intervention, comparis 

on, outcomes, study design)에 따라 정리하였다. 

2. Coding of selected Data

위 절에서 메타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23편 연구논문에 대하

여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변인별로 코딩표 (coding sheet)를 작

성하였다. 코딩표에는 연구번호, 저자, 출판년도, 표본 수, 상관

계수 값 등의 기본정보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23편 

연구논문들에 대한 분류체계는 관련 변인이 2개 이상인 논문에 

한정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Fig. 1. Flowchart of study selection

3. Meta-Analysis Method

수집된 데이터의 메타분석을 위하여 연구결과의 코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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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EXCEL을 이용하였고, 메타분석 프로그램은 R-package 

3.4.2를 사용하였다. 분석의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

구결과에 대한 통합분석을 위한 통계량은 기존 연구들의 상관

계수 을 이용하였고, 연구결과를 요약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량적 추정치인 효과크기 (effect size)를 추정하였다. 

Measurement N percent(%)

social support 2 8.70

self-esteem 2 8.70

emotional labor 3 13.04

job burnout 4 17.39

turnover intention 5 21.74

job satisfaction 14 60.87

nursing performance 10 43.48

job stress 2 8.70

leadership 2 8.70

organizational commitment 12 52.17

organizational culture 3 13.04

autonomy 2 8.70

Table 1. Types of Factors Related to Empowerment for 

Nurses in meta-analysis

통계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Fisher의 -변환 (Fisher’s 

z-transformation)된 효과크기 공식은 다음과 같다. 

   × ln

 

또한 -변환한 상관계수의 분산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은 

연구에서의 표본수를 의미한다. 

V   



위의 공식들을 이용하여 각각의 연구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통합된 요약추정치인 평균효과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 일반적

으로 상관계수 효과크기가 0.5 이상인 경우 크다고 구분하며, 

0.3~0.50미만인 경우 중간, 0.1미만이면 작은 크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추정한 평균효과크기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표준

오차와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34].

둘째, 개별연구에 대한 이질성 (heterogeneity)의 존재여부에 

대한 검정을 수행하는데, Higgen’s   통계량을 이용하여 확인한

다. 이질성이 작으면 연구 간의 효과크기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통계량 25%미만인 경우 이질성이 작은 것으로 

해석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효과크기에 대하여 -통계량을 이용

하여 카이제곱 동질성 검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 [35-36]. 

셋째, 평균효과크기 추정방법은 랜덤효과모형 (random 

effect model)과 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랜덤효과모형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

서 간호사의 범주가 동일한 것이 아닌, 병원간호사, 정신간호사, 

요양병원 간호사 등으로 동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넷째, 출판편향 (publication bias)을 확인하기 위하여 

funnel 도표, Egger’s regression 및 Fail-sage N 안전성 계

수를 이용하였다. 또한 오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보기 

위하여 trim and fill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메타회귀분석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절변수를 출판연

도로 고려하여 개별연구가 보여주는 효과크기의 이질성을 추가

적으로 측정하였다. 

III. Results

1. General Characteristics for selected research

선정된 연구논문 23편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선정된 논

문들의 발표년도는 2003년, 2008년, 2009년, 2017년 각 1편, 

2006년, 2011년, 2014년, 2015년에는 각 3편씩 나타났으며,  

2013년에는 5편으로써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출판되고 있었다. 

간호사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병원간호사가 21편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정신간호사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각 1편으로 나타났다 (Table 2.). 또한 Table 1.에서 제시한 바

와 같이 선정된 23편의 논문에서 임파워먼트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나타난 척도는 직무만족으로 14편 (60.87%), 그 다음으

로 조직몰입 12편 (52.17%),  간호업무성과 (43.48%) 이었다. 

또한 이직의도 5편 (21.74%), 감정노동, 조직문화가 3편 

(13.04%),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 리더십, 자

율성이 각각 2편 (8.7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임파워먼트과 관련된 변인들 중 

30%이상 나타난 변인들로 한정하여, 직무만족, 조직몰입, 간호업

무성과에 대한 상관관계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2. Effect size of correlation between job satisf 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nursing performance

and empowerment

분석기준 선정기준에 적합한 간호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간호업무성과 관련 논문 23편에서 각 상관관계별 연구논문개

수, 효과크기 데이터 수, 고정효과 및 랜덤효과별 표준화된 평

균효과크기 및 신뢰구간, 이질성 존재여부 확인, Fail-safe N 

안전성 계수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직무만족과 임파워먼트에 대하여 14개의 개별연구를 검토한 

결과 양의 상관이 존재하였다 (N=4,742). 이에 대한 상관효과 

크기는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0.4720, 랜덤효과모형의 경우 

0.4958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중간이상의 효과크기라고 할 

수 있다. 95% 신뢰구간 또한 고정/랜덤효과모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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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Year Subject
Sample 

Size
Characteristics

12 Kim et al. 2014 Hospital Nurse 381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empowerment

13 Lee et al. 2011 Hospital Nurse 358
The relationship of emotional labor, empowerment, job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14 Song 2013 Hospital Nurse 258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mpowerment, ursing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15 Kim et al. 2012 Hospital Nurse 404
Influence of job stress and empowerment on clinical performance 

in small and medium hospitals

16 Jeon et al. 2014 Hospital Nurse 224
Roles of empower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mbeddedness and turnover intension

17 Lee et al. 2017 Hospital Nurse 307
Effect of supportive work environment on the job satisfaction: 

resonant leadership and structural empowerment

18 Lee et al. 2015 Hospital Nurse 249
Effects of head nurses’ servant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19 Yi et al. 2012 Hospital Nurse 411
Influence of internal marketing perception,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on customer orientation

20 Kwon et al. 2015 Psychological Nurse 162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on the empowerment 

21 Lee et al. 2013 Hospital Nurse 157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22 Yu et al. 2013 Public-Health Center Nurse 145
The influence of perceived organizational culture type on 

organization efficiency at the public health center

23 Kim et al. 2013 Hospital Nurse 415
Path analysis for workplace incivility, empowerment, burnou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24 Han et al. 2006 Hospital Nurse 329 Prediction factors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25 Lee et al. 2013 Hospital Nurse 245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on job satisfaction  - mediating 

role of empowerment and autonomy

26 Moon et al. 2009 Hospital Nurse 526 The prediction factor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27 Lee et al. 2011 Hospital Nurse 395 Influencing factor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28 Nam et al. 2002 Hospital Nurse 33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empowerment wit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perceived by nurses

3 Oh et al. 2011 Hospital Nurse 345
The effect of empowerment on nursing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29 Jun et al. 2014 Hospital Nurse 200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justice, empowerment on the 

nursing task performanc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30 Eo 2015 Hospital Nurse 193
Path analysis of empowerment, social support, organizational 

commitment,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31 Park et al. 2008 Hospital Nurse 298
Nurse manag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and nurses’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d empowerment 

32 Yoo et al. 2006 Hospital Nurse 261 Empowerment,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33 Park et al. 2006 Hospital Nurse 688
Impact of clinical nurses’ power and empowerment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ies included in meta-analysis

Relationship between
No. of 

studies

Total 

sample 

size

Combined correlation coefficient*

(95% CI) Heterogeneity

Test

Fail-

Safe

NFixed Effect Model
Random Effect 

Model

Job Satisfaction and 

Empowerment
14 4,742

0.4720

(0.45, 0.49)

0.4958

(0.42, 0.57)

I2=92.0%, 

Q(13)=161.85, 

p<0.001

63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mpowerment
12 3,748

0.4305

(0.40, 0.46)

0.4515

(0.37, 0.53)

I2=89.4%, 

Q(11)=104.2, 

p<0.001

48

Nursing Performance and

Empowerment
10 3,144

0.4926

(0.47, 0.52)

0.4967

(0.43, 0.56)

I2=81.6%, 

Q(9)=49.04, 

p<0.001

45

*mean effect size of Fisher’s z transformed correlation

Table 3. Overall meta-analytic results

동질성 검정 결과 Q(13)=161.85 (p<0.001)로서 이질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이질성 척도의 또 다른 수치인 

I2=92.0%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조직몰입과 임파워먼트와의 상관은 12개의 연구들을 통하여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N=3,748). 효과크기는 고정효과

모형 0.4305, 랜덤효과모형 0.4515로 중간이상이었으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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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과 마찬가지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동질성 검정결과 Q(11)=104.2 

(p<0.001) 으로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2=89.4%로 각 연구들 간의 이질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업무성과와 임파워먼트와의 상관의 경우 6개의 개별연

구에서 N=1,613 표본수를 통하여 양의 상관이 존재하였으며, 

효과크기는 고정효과 0.4907, 랜덤효과 0.4515로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중간이상의 크기로 해석할 수 있다. 95% 신뢰구간 

을 통하여 고정/임의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동질

성 검정결과 Q(5)=104.2 (p<0.001) 으로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2=89.4%로 각 연구들 간의 이질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ail-safe N 안전성 계수는 직무만족과 

임파워먼트의 경우 63, 조직몰입의 경우에 48, 간호업무성과의 

경우 28로서 메타분석 결과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2. Analysis of Publication Bias

최종 분석 논문 23편에 대한 출판편향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ype* bias
se

(bias)
t p-value

JS and EM 8.17 4.65 1.76 0.1043

OC and EM 4.83 4.01 1.21 0.2558

NP and TI 0.56 2.63 0.21 0.8374

* JS: Job satisfaction, OC: Organizational commitment, NP: 

Nursing Performance, EM: Empowerment

Table 4. Result of Egger’s regression analysis

시각적 분석방법으로 각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각 변인들 별

로 funnel plot을 Fig 2.에 나타내었고,  서로 좌우대칭을 이루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2.). 또한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Egger의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출간오류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결과 임파워먼트 관련 3가지 유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서, 효과크기와 표준오차와의 유의한 관계가 존재

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정치 가감법(trim and fill) 으

로 교정 전/후의 평균효과를 확인하는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다. 임파워먼트와 간호업무성과의 경우 조

율된 효과크기값과 보정값이 동일하였으며,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의 경우에는 보정 전의 값과 그리 크지 않아 출판편향이 존

재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3. Meta Regression: Year of Publication

3가지 임파워먼트 관련 변인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간호업

무성과의 상관효과 크기와 출판변수간의 관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메타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6.). 

메타회귀분석 수행 시 각 개별연구의 출판연도를 독립변수

로, 상관효과크기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직무만족과 임파워먼트의 관계의 경우 기울기가 –

0.03으로서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추정치가 거의 0에 가까

우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았다.

조직몰입, 간호업무성과와 임파워먼트의 관계에 대한 메타회

귀분석 결과, 기울기는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

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요약하면, 출판연도에 따른 임파워먼트 

관련 3가지 변인들의 효과크기의 영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Type* category k
ES**

(95% CI)

JS and EM
Observed 14 0.4958 (0.42, 0.57)

Adjusted 16 0.4887 (0.38, 0.60)

OC and EM
Observed 12 0.4515 (0.37, 0.53)

Adjusted 16 0.3850 (0.29, 0.47)

NP and TI
Observed 10 0.4967 (0.43, 0.56)

Adjusted

* JS: Job satisfaction, EM: Empowerment, OC: organizational 

commitment, NP: Nursing performance

** ES: Effect size(random effect)

Table 5. Adjusted effect sizes by trim and fill method

Fig. 2. Funnel Plot for the effects of empowerment 

and (a) job satisfaction, (b) organizational 

commitment, (c) nursing performance

IV. Discussion and Conclusion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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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학술지에 출판된 23편의 논문들

을 고찰하였다. 

Type* estimate±(s.e) p-value

JS and EM
intercept 6.10±(18.10) 0.7362

slope -0.03±(0.01) 0.7590

OC and EM
intercept -39.46±(24.68) 0.1099

slope 0.02±(0.01) 0.1056

NP and EM
intercept -6.43±(26.53) 0.8086

slope 0.003±(0.01) 0.7927

* JS: Job satisfaction, EM: Empowerment, OC: organizational 

commitment, NP: Nursing performance

Table 6. Meta regression: year of publication

그 결과, 주요변인으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간호업무성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상관계수를 이용한 메타분석을 수행하였

다. 기존의 임파워먼트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연구는 사회

복지사,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만족 관련연구 또는 심리적 소

진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적이 있으나 [37-39], 간호사를 대상

으로 수행한 연구는 처음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대한 구체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

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임파워먼트 관

련 변인들에 대한 논문 23편을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 조직몰

입, 간호업무성과 3개의 변인이 선정되었다. 둘째, 직무만족과 

임파워먼트에 대한 상관관계는 양의 관계 (랜덤효과모형 상관

효과크기 0.49)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였

던 Jin 등 [37]의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0.834 보다는 수치적으

로 낮게 나타났으나 효과크기의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의 관계

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로, 조직몰입과 임파워먼트

에 대한 상관관계도 마찬가지로 양의 관계 (랜덤효과모형 상관

효과크기 0.4515)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간호사 대상 연구들에서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

났으며 타 연구결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크기가 낮게 나

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조직몰입과 임파워먼트는 상

호간의 강한 양의관계 (랜덤효과모형 0.4515)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기존의 Zangro 등 [40]의 연구에서와 효과크기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기존 국내연구들에서 제시된 상관계수 

크기보다는 비교적 작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간호업무성과

와 임파워먼트 또한 효과크기가 0.4967로서 강한 양의관계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상관효과크기가 타 연구들

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사의 특수성 때문이라 판단

된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타 직종들에 대한 문헌고찰을 추가하

여 직종에 대한 조절효과 등의 비교 등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

된다. 분석결과에 제시된 것처럼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3개의 변인들 중에 효과크기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값은 간

호업무성과였는데, 이는 간호사가 자신이 수행하는 간호업무에 

대한 의미성, 역량, 자기결정성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

며, 이는 오은희와 정복례 [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간호사의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간호업무성과 모

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에는 간호사들의 임파워먼

트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과 근무환경에 대한 조성

이 필수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간호사를 대상으로 23편의 개

별연구들을 문헌고찰하여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 

직무만족, 조직몰입, 간호업무성과에 대하여 계량적 종합분석 기

법인 메타분석을 적용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

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물 관련 변수인 출판연도만을 조절변수로 

고려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세부 간호 전공 및 보건직종사자 

같은 같은 요인에 대한 조절변수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문헌들을 모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간호사’, ‘임파워먼트’, ‘상관’이라는 

특정 단어로 검색하여 관련 문헌들을 도출하였으나 제목 또는 

키워드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

이 존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적용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조직유효

성평가 변수라 할 수 있는데, 최근 조직시민행동, 조직지향성 

등의 다양한 유효성평가변수들이 나타나므로, 추후 더 많은 연

구자료 축적 시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이 포함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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